주님 공현 대축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의 대표로 표현되는 목동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졌다.   공현이란 이와 같이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림을 말한다.  이 놀라운 소식은 이교인들에게 알려졌으며, 동방 박사 세 사람에게도 알려져 베들레햄까지 이들이 방문을 오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를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공현 축일로 지내고 있다.  이축일은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된 대축일로서 모든 신자들에게 참여의 의무를 갖게 한다. 종전에는 1월 6일이었으나 지금은 매년  1월 1일 다음 첫주일 이다. 

공현이란 “나타남, 나타내어 보여줌”의 의미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의 의미를 지닌다.  교회에서는 이축일에 예수의 생애 중 세 가지의 중요한 신비를 기념한다.  즉, 이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참된 하느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서 나타내 보여 주신 공현 즉, 
동방의 세 박사에게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남과

그 분의 권능을 가나안 잔치에서 기적으로 보여 주심의 세가지 산비를 묵상하게 된다.

    공현 축일은 전례상 성탄과같이 대축일이다. 성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강생을 유대인들에게 보여 주셨으나. 공현 축일은 세상 끝 외교인 나라에까지 약속된 구원자로서의 자신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축일은 성탄시기의 매우 중요한 축일이다. 

